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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바이

든 행정부는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로 90일 연장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 1.5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

서 병원입원율과 사망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

나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은 앞으

로 90일간 계속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

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

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 공중보건 비상사

바이든 정부, 코로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6면으로 계속

여론조사서 MA학부모들 공립학교 교육에 높은 점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높

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부분이 자신의 자녀

들이 현재 학년수준에 학력이 뒤떨어지지 않

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스INC(MassINC)가 매사추세츠 에듀

케이션트러스트의 후원을 받아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단 24%의 학부모만 자신의 자녀가

학년수준에 학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시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수준

이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개

인교육플랜(IEP)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낮

은 학부모들은 학년수준의 학력에 뒤떨어진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학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40%는 A마크를 ▶▶7면으로 계속

팬데믹 학력 저하에도 부모들 자신의 자녀 학력에 자신감 
수업중 소규모 그룹 튜터링 또는 방과후 튜터링 압도적 찬성 

매사추세츠 학부모들은 공립학교 교육에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공립교육향상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주정부와 함께 전개했던 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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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0일 재연장 발표…종료시 60일 전 공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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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한국문단 등단한 보스톤 시인 고경아,
첫 시집 출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30여년간 보스톤에서 거주해온 고경

아 시인이 첫 시집 『그 섬에서 비올

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이하 그

섬 비올라 소리)를 출간했다.

시집에는 계간『문장』을 통해 등

단한 시인 고경아의 최근작 50편이

실렸다. 한국의 고향과 미국 보스톤

을 오가며 느끼고, 아파하고 사랑한

온갖 마음의 풍경들이 담겨 있다.

브루클라인 소재 체스넛힐몰 내

글레이즈드바이츠에서 9일 만난 시

인은 늦깎이 시인 데뷔에 대해 “아

이들이 커서 독립을 한 뒤, 예술문화

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

다가 시를 공부하게 됐다”고 했다.

글쓰는 재주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았

다는 시인은 초등학교 때 백일장 경

북지역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뒤늦

은 시인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안상학 시인은 ‘추천의 말’에서

‘고경아 시인의 시는 인생의 느지

막한 무렵에나 깊어질 수 있는 것들

에 대한 사랑 노래’라고 이름 짓고

는, 그것은 ‘비록 “내일은 꽃이 아

니라 해도” “그 섬에서 비올라 소

리는 들을 수 있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노래의 깃으로 독

자들을 모으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

또, 문학평론가 한경희씨는 발문(

跋文) ‘낮은 그리움으로 존재의 소

리를 듣다’에서 “시인의 시를 ‘

사물의 소리를 읽는 시간’, ‘더 긴

장하고 낯설어지는 그리움’, ‘세

상의 사물에서 발견해 낸 소리’로

대변해서 읽는 이에게 고경아가 낳

은 시의 행로를 가르쳐주고 있다.”

고 적었다.

그는 대학원에서 시창작 수업을

듣고 다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

했다. 이는 멘토인 엄정희 교수(북쎄

즈 대표)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브루

클라인에 거주하는 시인은 슬하에 1

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부군은 하버드

대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경아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

물으니 “내 몸의 먼지들이 떨어져

별이 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새

해를 맞아 시인의 시 <일출>을 전한

다. 

숯무더기 여럿 꿈실대던가 하더니

졸다가 지피다가/조바심을 내는가/

낮은 하늘벽 고스란히 무너지나 싶

었는데/화다닥 운해 가르고만 불덩

이/ 욕되지 않게 찢어버린 단단한/

저 기막힘/ 전율/ 이슬아래 숨죽였던

풀잎은 은빛 왕관을 이고/지난 밤 찌

꺼기는 어쩌면 만져지지도 않는가

니즈시인선⓫고경아 詩集 『그

섬에서 비올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

다』(니즈출판.150쪽.10,000원)

bostonkorean@hotmail.com

<그 섬에서 비올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 출판
한국과 미국 오가며 낳은 최근작 50편 엮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H마트가 2023년 설을 맞이하여

2023 년 1월 13일부터 설맞이 특

별 봉투를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마트세이빙

카드(Smart Savings Card)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H마트에서 $88이상

구매 시 설 봉투 한 세트를 무료

로 받을 수 있다.

H마트는 “2023년 계묘년 새

해를 맞아 H마트 스마트카드 고

객님들에게 전통적인 아시아 문

화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라며 “H마트 설 봉투에 행운,

축복과 번영의 마음을 담아 가족

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사용 금

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회원

카드로 1,000 포인트($1=1point)

적립 시 10달러 H마트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할

인 및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H 마트 스마트카드는 매

장 내 고객서비스센터뿐만 아니

라 H 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

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Apple Store)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문의는 아

래 매장으로 매장으로 하면 된다

. ▶벌링턴점(781 -221 -4570 ), 케

임브리지점(857 -209 -2747), 퀸

지점 (857 -392 -5029 )

bostonkorean@hotmail.com

H 마트 2023 새해맞이 특별 봉투 증정 이벤트

고경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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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밀리언스 잭팟 13.5억달러로 불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10일 또다시 당첨자가 없어 메

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13.5억

달러로 불어났다. 10일 11억달러였

던 잭팟의 당첨 번호는 7, 13, 14, 15,

18 이었으며 메가볼은 9번이었다. 

앞서 미 복권 역사상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1조2천480억 원)를 넘은

것은 4차례로, 이번 당첨금은 역대 5

번째로 큰 금액이다.

10일 1등 당첨자는 없었으나 다섯

숫자는 같고 메가볼 숫자만 다른 16

명이 2등으로 당첨돼 최대 3백만달

러을 받게 된다. 

매 사 추 세 츠 에 서 는  로 렌 스

(Lawrence)의 재클린 슈퍼마켓

(Jacqueline Supermarket)과 체스넛

힐에 위치한 웨그먼스에서 각각 1백

만달러의 2등이 당첨됐다.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역

대 최대 당첨금인 20억4천만 달러(2

조5천459억)를 기록한 바 있다.

다음 추첨일은 13일 금요일이며

잭팟은 13.5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시불로 인출했을 경우 7천만7백90

만달러에 달한다. 

복권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

지금까지 메가밀리언스는 일반이

불운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13일의

금요일에 6번이나 잭팟이 당첨됐다.

이번 금요일도 또다시 행운의 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시간 주는 13일 금요

일에 2008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7년 4차례나 잭팟에 당첨됐었다.

다른 두번의 13일 금요일 잭팟은

2009년 뉴욕, 그리고 2015년 오하이

오였다. 

메가밀리언스는 숫자 1∼70 사이

에서 5개를 선택한 뒤 1∼25 중 1개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이다. 1달러를 더

내면 메가플라이어(Megapiler)를

선택할 수 있고 잭팟을 제외한 2등

이하의 당첨금을 따로 추첨하는 배

수만큼 곱해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메가플라이러를 선택

해 3달러를 지급하고 4자리 숫자가

맞았다고 가정하면 당첨금은 500달

러이다. 그러나 메가플라이어 숫자

가 3이 나왔다면 실제로는 1,500 달러

를 받게 된다. 메가밀리언스는 미국

45개 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서 판매된다.

hsn@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운전자들은 지

난해 무려 134시간을 범퍼투범퍼

의 교통체증으로 도로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최악이며 미국내에서도

2번째로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으로 잠시나마 사라졌던

교통체증은 여전히 보스톤을 떠

나지 않고 있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인릭스

'(Inrix)가 공개한 '2022 글로벌 교

통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적으로는 런던이 156시간으로 '최

악'이었고 이어 155시간인 시카고

, 138시간의 파리, 보스턴, 보고타

(122) 등의 순이었다.

6위는 이탈리아의 팰러모(121),

7위는 토론토(118), 9위는 뉴욕

(117), 몬터레이(멕시코,116), 필라

델피아(114) 등의 순이었다. 

보스톤은 운전자당 교통체증

으로 인한 손실 금액은 연당

$2,270에 달했다. 

보스톤은 2021년에 비해 교통

체증이 무려 71%나 악화돼 1년만

에 가장 체증이 증가한 도시였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에 비해서

는 약 10%가량 교통체증이 감소

한 상태다. 

'인릭스'는 전세계 50개국 1천

여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hsn@bostonkorea.com

시카고평균 1년에 155시간으로 미국내 최악, 
전세계 런던, 시카고, 파리, 보스턴, 보고타 순

보스톤 세계 최악 교통체증도시 4위로 급등 

13일 금요일 밤 11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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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로 바뀌어 가는 코하세 30대 세 아이 엄마 실종 사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보스톤 남쪽 해안가 위치한 타

운 코하세(Cohasset, MA)에 거주하

는 3형제의 엄마, 애나 원시(Ana

Walsh)의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

찰은 9일 보스톤 북쪽에 위치한 스왐

스캇의 쓰레기장에서 쇠톱과 혈흔

이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9일 실종의 단서를 찾

기 위해 애나 월시의 남편, 브라이언

월시의 모친의 집 근처인 스왐스캇

의 쓰레기장과 보스톤 남쪽 웨어햄

소재 쓰레기 에너지전환 공장을 수

색했다. 

현재 발견된 증거물들은 과학수

사팀이 이를 분석중에 있다고 노폭

디스트릭트 마이클 모리시 검사장

은 10일 말했다. 

올해 39세인 애나 월시씨는 지난 1

월1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얼굴을 보이고는 이후 실종됐다. 그

의 남편 브라인 월시(47)는 현재 경

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되어 있으며 경찰은 지난 4일

애나 월시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 

코하셋 경찰서 형사들과 주 경찰

은 화요일 대부분의 시간을 월시 부

부가 거주했던 코하셋타운 칩저스

티스쿠싱하이웨이(Chief Justice

Cushing Highway) 소재 자택에서

수색과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은 8일부터 계속 이 집을 수색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8일 수색에서 수사

팀은 집 지하실에서 피가 묻은 손상

된 칼과 혈흔을 발견했다. 한 보스톤

언론은 브라이언 월시가 인터넷으

로 사체를 어떻게 버리는지 방법을

검색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에는 6세 이하인 3명의 형

제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 주 어린이

가족부(DCF)가 보호중에 있다. 

당초 애나 월시의 남편 브라이언

월시는 자신의 부인이 1월 1일날 이

른 아침 회사의 비상사태로 인해 라

이드쉐어링 차를 타고 로건 공항으

로 떠났으며 일하고 있는 워싱턴 DC

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검찰은 애나 월시가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한 기록도 없으며 비행기

를 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1월 3일

워싱턴 DC행 티켓이 있었지만 비행

기를 타지 않았다. 

1월 2일 월시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나갔다고 경

찰에 말했으나 수사 당국은 그가 락

클랜드에 있는 홈디포에 들렀으며

그곳에서 버킷, 테이프, 방수천막, 물

걸레, 페인트용 바닥깔개 등 $450어

치의 청소용품을 구입했었다는 것

을 확인했다. 

전 서폭카운티 형사계 검사였던

빌랜드 검사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애나 월시가 1월 4일까

지 실종신고가 안됐던 것을 고려하

면 그의 남편은 “증거를 인멸하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애나 월시의 셀폰

은 코하셋 집주소에서 1월 1일과 1월

2일 두차례 위치 추적 확인이 이뤄졌

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흔적이

끊겼다. 

한편 에나 월시의 출신국인 세르

비아 벨그레이드에 거주하는 그녀

의 엄마는 9일 애나 월시가 새해 1주

일 전 미국에 와달라고 부탁했었다

고 밝혔다. 

밀랑카 루비치치씨는 팍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 워싱턴 DC

에 와줄 것을 당부했었다. 그러나 급

작스러운 부탁에 미국을 방문하지

는 못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세르비아에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르비아

국민들은 애나의 안전한 귀환을 바

라고 있다. 

애나 월시는 워싱턴 DC에서 프로

퍼티를 관리하는 매니저였으며 주

말에 남편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기 위해 보스톤에 왔었다. 

남편 월시는 로스 엔젤레스 수집

가에게 가짜 앤디 워홀 그림을

$80,000에 팔았다가 사기혐의로 기

소돼 현재 연방 법원의 판결을 기다

리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과 그

의 아내의 실종사건과 연결짓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보스톤 지

역 및 미 전국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

하는 것을 두고 "백인 여성 실종 신

드롬"을 또 다시 반영한 것이라는 지

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보스톤 글로

브의 경우 이번 실종사건에 대해 하

루에 2-3건의 기사를 쏟아내며 집중

보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년 보스톤 언론들 대서특필, 쓰레기장서 쇠톱과 혈흔 증거 찾아 

실종된 애나 월시와 구속된 남편 브라이언 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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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크레딧카드 빚 급증, 대처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미

국인들은 치솟는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상

당부분 크레딧카드 빚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 같은 빚의 부담

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트랜스유니언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

을 평균 크레딧카드 사용자의 크레딧카드

잔액은 $5,474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3%증

가했다. 

이는 2020년 수많은 미국인들이 정부 지원

금을 통해 크레딧 빚을 갚는데 사용해 크레

딧 카드 비용이 줄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

다. 

크레딧카드 빚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각

가정의 재정상황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일상적인 물건 구입에 크레딧카드 사용

인플레이션이 소득을 넘어서자 사람들은

일상 비용을 크레딧카드에 의존하고 있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분석가인 테드 로스맨

은 “과거처럼 휴가나 쇼핑을 위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주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쉽게 갚아내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주 스포캔에 거주하는 파트타임

관리인인 멜 머피는 렌트비용이 전체 소득

의 3분의 2를 차지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타고

있는 차가 고장나거나 늙은 고양이가 수술

이 필요할 때 크레딧 카드를 긁을 수 밖에 없

다”고 털어놨다. 

크레딧카드 금액을 매달 전액 갚는 사람은

드물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잔액이

증가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지난해 39%에서

46%로 늘었다. 

“카드 보유자들의 절반은 매달 빚을 안

고 있으며 이 빚은 점차 더욱 비싸지고 있다

”고 로스맨은 말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카드보유자들은 잔액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0만불 이상의

소득자들도 37%가 자신들의 빚을 매달 전액

정산하지 않는다. 

카드 이자는 더욱 높아져 

크레딧 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6%에서 거

의 20%로 높아졌다. 이는 1년새 최대의 증가

폭이다. 연준은 공격적으로 이자율을 올리

고 있으며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크레딧

카드 비용도 오르게 된다. 

문제는 10명 중 4명의 크레딧카드 보유자

들은 자신의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

다는 것이다. 

“매달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다. 최소상환액은 한달에 몇불정도만 오를

수 있지만 세심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10년

이상 카드빚이 이어질 수 있다”고 로스맨

은 말했다. 

크레딧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카드 빚을 당장

갚아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불가

능하다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 

일부 카드는 0%이자율 밸런스트랜스퍼

(balance transfers)를 제한된 기간 안에 제

공하기도 한다. 또한 저 이자율 개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면 크레딧카드 이용

혜택을 생각말라 

저 이자율의 카드를 찾는 대신 캐시백 같

은 리워즈를 먼저 생각하는데 만약 잔액을

남기는 경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1또는 2%의 캐시백을 위해 무려 20%의 이

자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렴한 이자

의 크레딧카드를 먼저 선택하고 잔액이 없

는 경우만 캐시백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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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1면에 이어서

태를 발령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

해왔다. 최근 의회가 바이든 행정

부의 공중보건 예산 승인을 거부

하면서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단

결정은 자료와 과학을 토대로 보

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

면서 "언제쯤 종료될 것이란 관측

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조

정관인 애시시 자 박사는 그동안

반복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중증 및 사망을 방지하고 있

는 덕에 과거보다 미국은 훨씬 코

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할 수 있

다며 백신 접종을 강조해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비상사태 연

장은 최종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

도 있다. 만약 종료될 경우 의료보

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Tele-

health)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를 할 방침이

다.

미국 정부가 추가로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할 경우 내달에

는 관련 방침이 공지될 것으로 보

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

르면 지난 4일 기준 미국 내 하루

확진 자는 6만7천여명이며 약 390

명이 코로나 관련 사망자로 집계

됐다.

1월 11일부터 코로나 백신, 검사, 치료 모두
유료로 전환될 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공중보건비상사태

가 1월 11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무료로 제공되어 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제 그리고 백

신 등이 모두 유료화로 전환된다.

그러나 11일 바이든 정부는 비상사

태를 90일간 재연장, 유료화를 면했

다.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오미

크론 하위변이 XBB 1.5의 확산세

가 미국 전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방

역 정책이 일부 무력화되는 것에 대

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

1.5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동부

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

에서 XBB 1.5는 전체 감염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내 감

염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XBB 1.5는 오미크론에서는 발견되

지 않은 5개의 새로운 변이를 포함

하고 있다. 

텍사스 A&M의 글로벌건강연구

단지의 수석 바이러스학자 벤 뉴먼

씨는 지난 6일 소수민족언론서비스

(Ethnic Media Services)와의 기자

회견에서 “새로운 변이는 항체를

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기존의 코

로나보다 쉽게 인간의 허파조직을

감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왓츠 헬스케어의 최고의료책임

자인 올리버 브룩 박사는 이날 브리

핑에서 백신접종과 검사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뉴먼 박사는 “만약 코로나바이

러스가 끝났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

보다”라고 말하고 지난 3년동안

미국내 사망원인 중 심장병과 암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이 3번째라는 것을 지적했다. 

뉴먼 박사는 “RSV는 11월에 절

정을 이뤘고 플루는 12월에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결코 감염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에 과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

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감염세가 지난해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먼 박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는 최초의 오리지널인 알파에 비해

8개의 변이를 가졌으며 현재의 오

미크론 하위변이인 XBB는 무려 12

개의 변이를 보유했다. “급격한 감

염증가에 근거하면 이는 유전자적

결정에 따라 번성하며 따라서 일부

면역력 요소를 극복했으며 아주 전

파력이 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마치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직장에 복귀했고 다시 삶을

재개하고 잇다. 이와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

다. 

브룩스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며 ‘백신에 대한 확

신, 백신의 편리함 그리고 백신의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 보건당국이 이 세가지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것에 실패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 단 15%만 바이베일

런트 부스터(개량 부스터백신)를

접종했다. 더구나 거의 사망직전에

이르렀던 성인들 중 3분의 1만이 이

백신을 접종했다. 부모들이 잘못된

백신 정보로 인해 백신 접종을 꺼리

는 바람에 어린이의 경우 2차례의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낮다.

지난달 미 의회는 행정부의 비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비용 225억달

러 예산 배정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지원이 마감됨에 따라 미국

민들은 앞으로 보험이 없는 경우

$120을 지불해야 한다. 미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천만

도스를 $530에 구입했었으나 앞으

로 2024년이면 모든 용량을 다 소비

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 팍스로비드

의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게 될 수

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백신

접종, 치료제 등을 이용할 경우 이

에 대한 코페이먼트를 지불해야 한

다. 현재 보험이 업스 미국민 2천7

백50만명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UC샌프란시스코와 UC버클리

는 지난 주 돌파감염, 재감염에 대

한 흥미로운 연구자료를 내놨다. 

모든 종류의 백신은 감염률을

22% 낮췄다. 지난 한차례 또는 두차

례의 감염은 감염률을 23% 낮췄다.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까지 된 경우

에는 재감염율을 40% 낮췄다. 감춰

진 가장 큰 혜택은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점이라

고 연구팀은 밝혔다. 

바이든 정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1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보험 없으면 전액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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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주지사, 의회 모두 민주당 집권,
MCAS 드디어 달라지나 

그리고 41%는 B마크를 주어 학

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드러

냈다.

73%의 매사추세츠 학부모들

은 매사추세츠 학교시스템이 성

적이 뒤떨어진 학생들에게 필요

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러나 성적인 뒤떨어진 학생들의

부모들 중 56%만 그렇다고 대답

해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지는가

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실시된 매사추세츠종

합평가시스템(MCAS)시험은

2021년과 비교해 혼합적인 결과

를 도출했다. 수학과 과학 성적

은 올라갔지만 영어 성적은 2년

연속 하락했다. 

제프리 라일리 교육부 커미셔

너는 지난 10월 “국제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학력 저하현상

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매

사추세츠는 가장 우수한 주에

속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특히 학교에서 튜

터링을 제공한다면 대부분의 부

모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

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내에 소그룹 튜터링을

제공할 경우 74%의 학부모들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중 38%

는 매우 찬성이란 답을 냈다. 

이어 학부모들은 애프터스쿨

튜터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도 66%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

다. 매우 찬성하는 부모는 30%,

일부 찬성이 36%였다. 

서머스쿨에 대해서는 19%의

부모만 찬성했으며 봄 여름 방

학 때의 경우 단 11%만 튜터링

을 찬성했다. 유색인종 부모는

관심이 많았고 백인 학부모들은

방학동안의 학습에 대해 지지하

지 않았다. 

특수교육인 IEP를 받은 학생

은 전체 응답 학부모의 31%를

차지했으며 라티노의 경우 40%

로 가장 높았고 흑인 35%, 백인

30% 그리고 아시안이 21%로 가

장 적었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은 학교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다

고 생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44%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정신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56%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충

분한 정신건강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매사추세츠 주내

1519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1월 7일에서 12월 4일사이에 영

어와 스페이니시로 온라인 또는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hsb@bostonkorea.com

여론조사서 매사추세츠 학부모들
공립학교 교육에 높은 점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민주당 주지사 및 의회체제가

들어서면서 매사추세츠의 표준학력

평가 시스템인 MCAS에 대한 재평

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일부 교육가들은 꾸준히 MCAS

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

가 주목된다. 

매사추세츠종합평가시스템의 준

말인 MCAS는 1993년 교육개혁법으

로 탄생했다. 학교의 성적과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1998년 첫 시험이 실시됐으며 2003년

부터는 충분한 점수를 받아야 졸업

이 가능하도록 의무화됐다. 

MCAS는 학생의 개별적인 성적

도 학부모들에게 통지 되지만 사실

상 교사의 수업평가와 학교의 성적

관리에 주목한다. 따라서 교사들에

게는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매

사추세츠 최대 교원 노조인 매사추

세츠교사연합(MTA)은 오랫동안

MCAS에 반대해왔다. 

매사추세츠 상원 캐런 스피카 의

장은 WCVB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MCAS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충

분히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

니지만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얘

기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MTA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주지사의 교육개혁

안에서도 MCAS에만 의존하지 않

고 8개 공립학교의 신규 평가시스템

인 매사추세츠 혁신교육평가컨소시

움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교육가들은 표준평가시험이

교사들에게 시험을 위한 교육을 강

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과 ELA를 가르치

지 않는다.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가

르치는 것은 시험치르는 기술”이

라고 MTA부회장인 뎁 매카시는 지

적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표준평

가시험을 통과해야 고교 졸업장을

내주는 8개 주 중의 하나다. 이는

1990년대 중반 26개주에서 대폭 줄은

것이다. 

“점차 많은 정치인들은 졸업 필

수화가 결코 교육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오히

려 수많은 학생들에게 학교 과정을

마쳐도 졸업장을 갖지 못해 중퇴를

강요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

리 페더 페어테스트 대표는 밝혔다. 

제프 라일리 주 교육부 커미셔너

를 비롯한 교육가들은 MCAS 점수

는 학교의 교육 수준을 판단할 수 있

는 중요한 도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교육원은 다음 고교 1학년부터 졸

업요건 점수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MCAS는 교육부가 학교의 교육

수준과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이다.

11일 겨울철 재난 대비상황을 보고받는 회의에 참석한 모라힐리 주지사(사진 오른쪽)와 킴 드리스콜 부주지사.(사진=주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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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국 세 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

벤모, 페이팔, 캐시 앱 등에서 $600

이상 거래에 대해 세금 양식을 보내

도록 한 의무를 1년 연기키로 했다. 

이 같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이

용해 사업체를 이용해왔던 개인들

에게 이 같은 의무화 연기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2021년 $20,000이상의 거래에 대해 세

금보고 양식을 발행키로 했던 것을

$600로 낮춰서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를 전환기로 이용

할 계획이며 새로운 법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디지털 결

제업체들에게 $600 이상의 거래를

시행한 납세자들에게 1099-K를 의

무적으로 보내도록 한 법안은 2021

년 미국민구제법안(ARP)에 포함되

어 있던 내용이다. 과거에는 $20,000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회 이상

의 거래일 때만 이 양식을 보내도록

했었다. 

IRS는 이 법이 개인 거래를 추적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친구나 가족에게 주는 선물,

가족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 등을 추

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다

만 개인간의 거래와 사업체의 거래

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납세

자들에게 세금보고 양식을 받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베이의 경우 현재 $600의 한도

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중고 물품을 처음 구입

했던 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

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베이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 시행의 연장은 의회의

당부로부터 비롯됐다. 민주 공화 양

당의 의원들은 $600의 한도를 올리

자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를 법안으

로 변경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

기 때문이다.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

원 조 맨신 의원은 “재무부와 IRS

가 이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개인이나 사업체들에게 위협이 되

는 이 법안을 의회가 수정해서 부당

한 부담을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주

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 벤모, 페이팔 등 $600이상
세금 보고법 1년 연기 

전산오류탓 한때 항공운항 올스톱
9·11 후 첫 전국적 마비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

원 = 전산 시스템 마비에 따른 국

내선 운항 중단 여파로 미국 전역

의 공항에서 수많은 승객들의 발

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항공추적사이

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

날 오후까지 8천여편의 항공이 지

연되고, 1천200여편은 아예 운항

이 취소됐다.

연방항공청(FAA)이 이날 오

전에 전산 정보 체계 '노탐

'(NOTAM) 오작동을 이유로 발

령한 운항 중단 명령은 발령 90분

이 지난 오전 8시 50분께 해제됐다

.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운항

지연 등 연쇄 효과로 대부분의 항

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지연

출발과 연착, 결항이 줄줄이 이어

졌다.

시카고 등 일부 공항은 FAA의

운항 중단 명령 해제 이후에도 자

체적으로 한동안 이륙을 중단해

피해를 가중했다.

시스템 복귀에도 여파는 여전

히 이어져 항공 지연 및 운항 취소

에 따른 전체 피해는 한동안 계속

됐다.

9·11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전국

적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

서 승객들은 말 그대로 예고도 없

는 카오스에 빠져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이동이 많은 시

기인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로 발

생한 사우스웨스트발 항공대란의

악몽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

에서 또다시 벌어진 항공 마비에

수많은 여행객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최소한 반나절 이상을 공항

에서 허비해야 했다.

제대로 된 일정 공지를 받지 못

해 공항 의자마다 몇 시간째 비행

재개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새

통을 이뤘고, 비행이 끝내 취소돼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

지지 않았지만, 당장 정부의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전국적 혼란이

빚어진 만큼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승객들의 분노가 마땅한 분출

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

임스(NYT)는 지적했다.

뉴욕 올버니에서 항공이 지체

된 제스 매킨토시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

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없다"며

"아무도 교통안전청(TSA) 요원

에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다보니

항공사 역시 승객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제한돼 함께 우왕좌왕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예약했다

는 한 승객은 NYT에 "항공사 직

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며 "그들이 여러 차례 자신들 역

시 우리와 동일한 정보밖에 가지

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상황

을 전했다.

일부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

해 이륙 안내까지 듣고도 대기하

다 결국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 대

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비너스 마실은 삼촌과 함께 올

란도 국제 공항에서 오전 7시25분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편 비행기

에 탑승해 이륙 방송까지 들었는

데, 이를 취소하고 비행기에서 내

려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이륙 중지 가운데도 착륙

은 허용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 국제선에는 별다른 피해

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

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운항이 중단된 미국 시카고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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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2023년 새해 모두 잘 시작하셨나요?

매년 이맘때면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계획이 너무 거창하거나 실천하기 쉽지 않

은 것일 경우는 며칠 못가고 그만두게 되는 경

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한달은 더도말

고 아침에 딱 5분만 내어 나를 위해 움직이고

호흡하는 시간을 갖아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침잠이 많으

시거나 아침시간이 늘 분주하신분들도 평소보

다 5분만 일찍 기상하셔서 저와 함께 오분 순

삭요가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보시길 바랍

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는 제 유튜브채널 ‘요

가읽어주는 여자’에서 오분 순삭요가 챌린지

Day2. 어깨통증과 나쁜자세 바로 잡아주는 스

트레칭 편을 참고해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Thoracic Twist :  등, 허리, 어깨 통증 완화     

1단계  테이블 자세에서 사진처럼 한손을 머

리옆에 두고 팔꿈치를 천정쪽으로 올립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천천히 그 팔꿈치를 반

대쪽 팔꿈치쪽으로 가져갑니다.

3단계   5-10회 정도 반복한 후 팔을 뻗어 어

깨와 가슴앞면을 좀더 확장하며 스트레칭을

느껴봅니다.

4 단계  영상을 보며 다리를 로우런지 자세

로 바꿔 한번더 시도해보세요.

TIP!  호흡과 함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해주

시고, 들숨에 가슴을 확장하고 날숨에 코어의

힘을 이용해 크런치 동작을 통해,  등과 날개뼈

부분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봅니

다.

2. Cactus Stretch : 굽은 등 자세교정 해결

1단계  서서 혹은 앉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만세하듯이 천정쪽

으로 올립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접어 갈비뼈 쪽

으로 끌어당겨주세요.

3단계  알파벳 V와 W을 연상하며 들숨에 V,

날숨에 W자의 모양을 만들어 가슴 앞면을 넓

게 열어줍니다.

4 단계  10회정도 매일 반복하면 척추 주변

등근육이 생기면서 굽은 등도 펴지고 예쁜 직

각 어깨라인 만드는데도 효과 있을 거예요.

TIP!  목이 긴장하지 않게 어깨를 귀에서 멀

리해 목 옆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

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

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

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

fulnesslife 나  이 메 일

connect@yogafu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새해 오분 요가 챌린지 : 자세는 바르게, 어깨는 시원하게 



10 The Boston Korea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광고



The Boston Korea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종합 11

범죄공포에 뉴욕 아시아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아시아

계로서 내 등에 더 큰 과녁이 생긴 것 같은 느

낌입니다."

뉴욕시 퀸스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캐

런 왕(48)씨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

뷰에서 요즘처럼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며 치안 악화에 불안감을 털어놨다.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그는 "이번 투

표는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다. 내 표를 당

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민

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뉴욕을 비롯한 진보 성향 주에서

민주당의 안정적인 지지층이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작년 11월 중간선거 때부터 공화

당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고 NYT는 10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리 젤딘 뉴욕주지사 후보가

중간선거에서 현직인 캐시 호컬(민주) 후보

를 거의 따라잡을 뻔한 것도 아시아계 유권

자 비중이 높은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와 퀸

스 동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덕분이었

다.

NYT는 중국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민주당

을 지지하던 아시아계 유권자 20여 명을 인터

뷰한 결과 이들이 대체로 범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지못해 젤딘 후보를 찍은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이민자 보호, 교육과 사법 정의 실현

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정책이 뉴욕의 범

죄율 급증을 초래하고 결국은 아시아계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선시한 것이라는 아시

아계 유권자들의 소외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

졌다는 것이다.

중간선거 직전에 중국계와 한국계가 많이

사는 퀸스 플러싱 일대에서는 민주당을 불법

이민자 증가와 범죄 급증의 원인의 제공자로

비판하면서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영어와

중국어 전단이 곳곳에 붙었다고 신문은 전했

다.

지난해 2월 맨해튼의 차이나타운 자택에

서 노숙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의 죽음이 호컬 주지사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전단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아시

아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던 뉴욕시 엘리트

특목고들의 입학 절차를 흑인과 히스패닉 학

생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도 아시아계 주민

들의 분노를 키웠다.

아들을 뉴욕의 한 특목고에 보낸 홍콩 출

신 여성 라일링 위(58)씨는 "내가 왜 우리를

차별하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느냐"고 반문

하면서 "민주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

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분

노했다.

민주당 등록유권자였던 위씨는 거리에서

폭력 사건이 늘어나 50년 전 처음 미국에 이

민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며 작년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젤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뉴욕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뉴욕주 전

체로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인종 그룹인

아시아계의 변심은 주의원 선거에서도 표출

됐다.

현직 의원을 꺾고 브루클린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레스터 창

(중국계)이 실제로는 맨해튼에 거주했다는

논란에 민주당은 그의 퇴출 추진을 검토했으

나, "아시아계 공동체에서 강한 역풍이 불 것

"이라는 한국계 론 김(민주)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포기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으로 선

회한 아시아계 중 다수가 동아시아 출신이라

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중국계 유권자들이

문화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

호컬 주지사는 선거 후 그동안 민주당이

아시아계 주민들과 공공 안전에 관한 소통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치안 문제를 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firstcircle@yna.co.kr

지난해 3월 뉴욕시 타임스스퀘어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항의시위하는 시민들



The Boston Korea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미국1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

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달보다 6.5% 올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6.5% 상승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대 중반으로 내려

온 것이다. 특히 12월 CPI는 11월보

다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 CPI가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

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

월보다 5.7%, 전월보다 0.3% 각각 오

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월까지 근원 소비자물가지

수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은 4.3%로 1

년여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

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하고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

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시장

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연준이 이달 초 공개한 12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

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 인하

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

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12월 CPI가 개선됨에 따라 다

음 달 1일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

는 0.50%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인상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 12월 6.5% 올라, 6개월 연속 하락세

뉴욕의 슈퍼마켓 

인플레 압력 감소 확인…'코로나' 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CPI 감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감도…2월 0.25%P 인상에 '무게'

아마존, 월말부터 프라임고객의 다른 사이트 구매 물품도 배송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인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

존은 이달 말부터 '프라임 배송 서비

스'를 확대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

혔다.

아마존은 지난해 4월 '바이 위드

프라임'(Buy With Prime)이라는 프

라임 고객들을 위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프라임 고객이 아마존이 아

닌 판매자 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아마존에

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송,

결제, 반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아마존은 일부 판매자 사이트만

을 대상으로 해온 이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는 미국 내 다른 사이트까지

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마존을 통해

물품을 판매해 온 판매자 사이트가

대상이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

해온 결과, 해당 사이트의 구매 고객

수가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또 제품에 대한 리뷰도

아마존 사이트가 아니라, 판매자 사

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아마존의 이런 서비스 확대는 구

매 고객을 늘리고, 광범위한 물류 운

영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존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늘어

나자, 창고를 늘리는 등 물류를 확대

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판

매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커진

물류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

문이다.

피터 라슨 아마존 부사장은 "'바이

위드 프라임' 서비스는 다른 사이트

에 빠른 배송을 제공해 프라임 고객

에게 가치를 더하고 판매자들에게

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

와준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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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중국이 미국 뉴욕에 설치한 비

밀경찰서는 향우회 간판을 걸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

목된 장소는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있다고 보도했다

.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 있는 건

물 내 안내판에는 침술원 등 입주 업

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

찰이 사용하는 층만 공란으로 표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물 바깥에서 확인할 경우

유리 벽에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우

회를 의미하는 '미국창러공회'라는

시트지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가을 미 연방수사국(FBI)의 방첩부

서가 뉴욕 브루클린 연방 검찰과 함

께 비밀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FBI와 검찰의 압수수색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

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

인 '여우사냥'과 관련, 미국에 거주하

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

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

를 기소한 바 있다.

창러공회는 지난 2013년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고, 2016

년 130만 달러(약 16억 원)에 사무실

공간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우회 회장인 루지안션은 뉴욕

퀸스에서 요식업체를 경영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창러공회는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정치헌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루 회장은

직접 4천 달러(약 500만 원)를 기부

한 사실도 확인됐다.

창러공회가 지난해 개최한 모금

행사에 참석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

장

NYT는 중국 당국이 뉴욕경찰

(NYPD)에 합동 교육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

다.

그러나 FBI는 이 같은 요구는 중

국 경찰이 NYPD와의 합동 교육을

빌미로 미국에서 협박과 감시 등 불

법행위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라

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의 주미중국대사관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러공회에 대해 "미국에 사는 중국

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

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

장은 지난해 11월 상원 국토안보위

원회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뉴욕 마라탕 건물에 자리 잡은 中 비밀경찰서…서류상은 향우회
회장은 뉴욕시장에 기부금…
중국 대사관 "중국인 돕기 위한 단체" 부인

대만 TSMC 작년 4분기 순이익 예상 깨고 78% 증가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건물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

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세계 반도

체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

기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순이

익을 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작년 4

분기 순이익이 2천959억 대만달러(

약 12조1천100억원)로 전년 동기(1천

662억 대만달러) 보다 78% 증가했다

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2천894억4천만

대만달러)를 웃돈다.

TSMC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망

치보다 낮았지만 첨단 반도체 판매

에 힘입어 순이익은 증가했다.

TSMC는 미국 애플 아이폰과 맥

북에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한

다.

앞서 TSMC가 발표한 지난해 4분

기 매출(6천255억 대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시장 전

망치(6천360억 대만달러)에는 미치

지 못했다. TSMC 매출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2년만이다.

TSMC는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

임자(CFO) 웬델 황은 이날 브리핑

에서 "작년 4분기는 연말 시장 수요

둔화와 고객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한 상황은 올

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그러면서 1분기 매출을 167억

∼175억 달러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시장 전망치인

179억 달러를 밑돈다"며 "1분기는 글

로벌 수요 둔화 속 TSMC가 4년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는 분

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TSMC는 올해 자본지출(설

비투자) 목표액을 320억∼360억 달

러로 예상하며 전년도의 363억 달러

보다 하향 조정했다.

다만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

자(CEO)는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을 포함한 제품에 힘

입어 사업이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

이 있다"며 "올해 전체 반도체 산업

은 다소 하향세를 보이겠지만

TSMC는 조금 성장할 것이라고 예

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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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농협은행, 주담대 금리 0.8%p 내려…우리은행, 우대금리 확대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 안돼" 압박에 은행권 "시장금리 반영 시차 때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금

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

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

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

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

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

라고 반박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일단 인하 대열에 동참

하는 분위기다.

◇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하 잇따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p) 내

린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

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

어지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에

따라 최대 연 0.9%포인트 낮췄다. 이

날 기준 금리는 연 5.72∼7.95%다.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

리 아파트론' 변동금리 상단을 8%대

까지 높인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

터 우대금리를 확대해 실질 금리를

낮춘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전세대출 등

의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본부조정

금리를 높였다.

또한 13일부터 전세대출에서 상대

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코픽스

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

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27일 전

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

트 내렸다.

◇ 예금 금리 3%대까지 떨어졌는

데…주담대 변동금리 오히려 올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시

작한 것은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과도한 이자 장사

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

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

·하나·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

는 지난해 11월 중 1년 만기 기준 연

5%대까지 올랐으나 최근 3%대까지

밀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88∼4.10% 수준이

다.

예금 금리가 내린 것은 금융당국

이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데다 은

행채 금리마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해 11월 7일 연 5.107%까지 올랐

다가 지난 11일 기준 3.974% 수준까

지 내렸다.

반면 주담대 변동금리는 같은 기

간 오히려 상승했다.

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 기

준)는 이날 기준 연 5.35∼8.11%다.

지난해 11월 11일 연 5.18∼7.711%

당국·정치권 '이자장사' 경고…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개시

와 비교하면 상·하단이 각각

0.399%포인트, 0.17%포인트 높아졌

다.

◇ 금융당국·정치권 경고에 은행

들 "만기 구조 차이 따른 단기적 현상"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을 지적하는 목소리

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

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금

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

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

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

"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

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

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아래

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

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

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

이 일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

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

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

를 내고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나

타냈다"며 "주담대 금리는 대부분 코

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코

픽스는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 발표하는 만

큼,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초 이후 시

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

분은 올해 1월 중순 발표 예정인 코

픽스부터 반영돼 주담대 금리 변화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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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최초 중시中侍418) 는 화랑 출신의 죽

지竹旨가 역임하였다. 그는 651년 부터 655년 까

지 그 위에 있었고 차기는 문충이 이어 받았다.

죽지는 유능한 화랑으로 휘하에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대장군 김유신을 도와 모든 전쟁에 참

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에 관한 자

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어떤 전투에 참전하였다고만 기

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득오가 지은 향가

‘모죽지랑가’ 와 함께 그의 출생신화가 기록

되어 있다.

화랑세기에는 죽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 아

마도 풍월주나 부제를 지내지 않았기에 없는 것

같은데,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면 그는 137명

의 화랑도를 거느리고 득오를 찾아간 것으로 보

아 화랑도 조직내에서 전방대화랑, 또는 좌우대

화랑으로 부제에 버금가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

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죽지의 생몰년 기록은 없는데 그의 아버지인

술종述宗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화랑세기에도 전한다. 술종과 죽지 부자의 기록

을 모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

죽지의 아버지 김술종은 대등으로 화백회의

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화백회의 수장인 상대등

알천과 함께 칠성우七星友의 일원이었다. 화랑

세기에 보면 술종은 김호림, 김알천, 김임종, 김

염장, 김유신, 설보종과 함께 칠성우로 남산에

서 만나 자적하면서 조정의 일에 간여하지 않았

지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들을

받들어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알천은 비담을

이어 상대등에 올랐다. 그의 임기는 진덕여왕의

재위기간과 일치한다(647~654년). 진덕여왕이

죽고나니 성골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차기 왕

위는 진골인 김춘추(태종무열왕)에게로 이어

졌고, 상대등은 금강金剛이 올랐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는데 일등공신인 김유신이 즉시 상

대등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당시 신라 조정의 권

력구조가 후대에 전하는 것과는 다소 달랐다고

추정해 본다. 금강은 8세 풍월주를 역임한 문노

의 아들이다(문노는 격검술이 신기에 달해 당

시 그와 맞서 겨룰 자가 없었으며, 이후로도 그

를 능가하는 무예/무술가는 기록상 등장하지

않는다). 

술종의 아들 죽지의 생몰년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는 아마도 620년에서 630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삼국유사(기이, 제2, 효소왕대)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 인용해 보면,

“이전에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 임지

로 갔다. 삼한에 병란이 있어서 기병 3천 명이

그를 호송하였다. 일행이 죽지령竹旨嶺419) 에

이르렀을 때, 한 거사가 길을 닦고 있었다. 술종

은 이를 보고 찬탄하였고, 거사 또한 술종의 위

세가 성대함에 서로 마음이 감동되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꿈속에서 그 거사가 방으로 들

어 오는 것을 보았다.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을 보내 거사의 안부를 물었

다.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거사는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하였다. 그 날이 바로 술종

부부가 꿈을 꾸었던 날이었다. 술종은 거사가

자신의 집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군

사들을 보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내

고, 돌로 미륵불을 만들어 무덤 앞에 봉안하였

다. 부인은 꿈을 꾼 날로 부터 태기가 있더니 아

이를 낳았다. 이름을 죽지竹旨라고 하였다. 장

성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부수副帥가 되어 김유

신과 함께 삼한을 통일하였고, 진덕여왕,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의 4대에 걸쳐 재상이 되

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한편 삼국사기에 보면 진덕여왕 3년(649년)

에 백제의 장군 은상殷相이 쳐들어오자 장군 천

존과 진춘 등과 함께 대장군 김유신의 휘하 장

군으로 출전하여 도살성에서 백제군을 격퇴하

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먼저 등장한

다. 그 때 죽지의 나이를 20 ~30세로 본다면 그

는 620 ~ 630년 무렵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651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라 초대 중시에 임

명되어 김유신과 함께 조정을 이끄는 유력 대신

이 되었다(죽지는 655년까지 중시로 재임하였

다). 그 후 백제 멸망(660년), 백제부흥군 토벌

(661년4월 출정은 패하고 돌아왔다가, 동년 7월

출정은 승전하였다), 고구려 멸망(668년), 670년

나당전쟁 개전 당시에는 웅진도독부를 공격하

여 성을 일곱 개나 점령하고 2천여 명을 죽였다

. 671년에는 백제의 잔당들이 제기를 노리고 있

는 가림성420) 을 공격하였고, 당나라와 군사와

석성에서 전투하여 5천3백여 명을 죽였으며 백

제의 장군을 비롯 다수의 포로를 잡았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유사만큼 자세하게 나오

지는 않지만 7세기 격변기에 죽지의 활약상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418) 당나라의 문하시중을 참고하여 만든 직

책으로 651년 진덕여왕 때 처음 시행된 관직이

다. 당의 시중은 내각의 수상격이었으나, 신라

의 시중은 귀족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직책이다. 처음에는 중시였으나

747년 경덕왕 때 시중으로 바뀌었다.  

419) 지금의 죽령으로 추정된다. 죽령은 경상

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경계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고개이다.

420) 부여扶餘 가림성加林城은 충청남도 부

여군 임천면과 장암면에 결쳐 세워진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23년)에 축조된 산성이다. 우

리나라 사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3)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2022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투자한 자산이

반 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난무한

다. 이 시점에 과거 장기투자의 결과를 알아

보자. Vanguard S&P 500 ETF는 500 기업

에 투자한 종목이다. 지난 1년은 마이너스

18.15%이었지만, 3년 연평균은 7.61%, 5년은

9.37%, 그리고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2.52%(12/31/2022)가 된다. 이처럼 장기적

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만이 작년 주

식시장 폭락에도 높은 수익률을 받은 것이

다. 

연휴 동안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았다

. 저자는 카니맨(Dr. Kahnemann)교수이며

책 제목은 ‘생각–빠르고 & 느리게

(Thinking-Fast & Slow)’이다. 노벨 경제

학상을 받은 카니맨 교수의 투자 교훈을 함

께 알아본다.

*투자하는데 가장 커다란 잘못은 욕심이

다. 욕심이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적당한 타

협점을 찾아야 한다. 카니맨 교수는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일시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을 내린다

고 한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

에 의해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러

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

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

실 누구나 ‘나는 욕심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는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

는 “이랬을 걸~” “저랬을 걸~”하며 후

회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단지 우리가 안다

고 믿는 것뿐이다. 2022년 주식시장 상황이

1980년과 비슷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식을 무

한하게 무시한다. (Almost unlimited ability

to ignore our ignorance)” 카니맨 교수는

언급한다.

*학회나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나온 일반

적인 결론은 유망한 주식을 선별한다는 것

은 –주식 선별하는 사람(일반 투자자나 주

식 전문가 모두 포함) 본인이 알게 모르게 –

도박처럼 운에 기대한다는 것이다. 카니맨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주식 선별에 관한 많

은 연구자료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어느 주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사위

를 던져서 선택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정

의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낙관적인 마음은 중

요하다. 낙관적인 마음은 사업을 시작하거

나 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하

는 데 낙관적인 마음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

어질 수 있다. 모든 투자에는 투자 위험성이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로 얼마나 불

어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 위험성이

얼마이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얼마만 한

타격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

한데 이러한 점을 일반 투자자는 무시한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너무 민감하

면 결국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 대부분 사

람 심리는 같은 비율로 올라간 이익보다는

내려간 손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므로 내려

가는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선

택한다. 이 점은 투자한 돈도 문제이지만, 더

욱 큰 문제는 건강과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 주식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적

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만, 스트레스 대부분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

친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타

고난 능력(Talent)과 운(Luck)이 따라야 한

다고 한다. 노력은 후천적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타고난 재질과

운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는 투자 결과가 나

쁘면 자기의 능력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결

론을 내린다. 그와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으

면 운보다는 본인이 똑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자만심

이며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 위험성

을 무시한다. 이것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

지는 것이다.

투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라는

사실을 새해에 다짐해야 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19)

노벨 경제학자의 투자 교훈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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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밝았다!

언제나 마찬 가지이지만 내가 요즘 많이 받

는 질문은 “2023년 부동산 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연초가 되면 당연히 받는 질

문들이다.

부동산 에이전트 30년을 맞는 해로 지난 30

년간에 미국 부동산 마켓이 어떻게 돌아갔는

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 드리고 2023년에 대

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항상 부동산 마켓을 보려면 금융 이자율을

먼저 봐야 한다. 항상 부동산 마켓은 금융 이

자율이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1990년대를 보면 평균 이자율이

10.13% 였다가 1998년에 7%가 되었다. 1990년

대는 부동산 마켓은 1997년까지 안 좋았다가

1998년부터 이자율에 도움을 받아 호황을 누

렸다.

2000년대 금융이자는 대강 8% 에서 5%라

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

지는 그야 말로 탄탄 대로를 걸던 미국 부동산

은 2008년에 서브 프라임을 맞는다.

2010년에 이자율은 4.67%, 2011년은 4.45%,

2012년은 3.66%, 이자율 덕분에 2012년부터

부동산 마켓은 다시 호황을 누린다. 

그게 10년을 갔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

후반에는 이자율이 2%까지 내려 갔다. 이자

율과 서브프라임 때에 내려간 부동산 가격으

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동산이 호황이

었다.

거기다가 2020년에 팬데믹은 주택에 의미

를 더욱 뜻 깊게 해 주었다. 이제는 집에서 거

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는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

갔다.

2021년 살짝 올라 가던 이자율이 2022년에

는 네번이나 올라 가면서 이제 6% 가까이 까

지 갔다. 이자율 인상에 힘을 입어 다행이 집

이 하나가 나오면 10개 이상씩 들어 가던 오퍼

들에 행진을 중단 시킨 게 현재 현실이지만 집

은 여전히 잘 팔린다.

이유는 매물이 여전히 모자란다. 예전에 집

하나가 나오면 10개에 오퍼 중에 산 사람은 한

사람 뿐이다. 그 나머지에 바이어들은 아직도

집을 사고 싶어 한다.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

유는 예전에 낮은 이율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지

금에 고가 이율을 내면서 까지 팔고 살 이유가

없다.

매물이 싸여야 집값이 내려 가는데 매물이

없다는 게 현 마켓에 큰 영향이 많다. 2023년

에는 아마도 한두번 더 이자율이 올라 갈 것이

다.

7%를 넘기지 않을까 싶다.

내가 아무리 중계인 일을 하고 있어도 집값

은 좀 내려 가야 한다. 하지만 렌트를 내는 게

나은가 아니면 내 집을 갖고 모게지를 붓는게

맞는가라고 물으신다면 내 대답은 항상 남의

모게지 내 주시는 건 아니지요다.

2023년 아직 집을 장만 하셔야 하시는 분들

은 능력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 하시다. 딜을

잘 하셔서 집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있

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모게지는 단기간에 프

로그램을 찾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본

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2023년 부동산 마켓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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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The Boston Korea2023년 1월 13일 금요일  24 The Boston Korea문화/칼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15일 - 1월 21일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19일 길일. 15, 21일 주의.

쥐띠 | 지레짐작하지 말고

●운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애정: 잘 보이거나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자

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소띠 |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운수: 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

습니다. ● 애정: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어도 드러내고 감정표현을 조심해서 해

야 하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토끼띠 | 노선을 분명히  

●운수: 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릅니다. 나

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금

전: 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는

사람을 택하도록 하세요. 결국은 득이 됩니다. ●애정: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숨바꼭질하다가 드디어 원하는 것을 찾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21일 길일. 15, 17일 주의.

범띠 |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 운수: 벼르고 벼르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된 것을 보면 마음마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예상했던 것과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의외로 부딪치는 경우의 수

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어느덧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용띠 | 미운 정 고운 정이

● 운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체

계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 보기 쉽

습니다. ● 애정: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뱀띠 |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 운수: 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금

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단골손님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만한 일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말띠 | 최선의 결과가

●운수: 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

다. ●금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

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애정: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양띠 | 뜻밖의 행운이

●운수: 갈등을 피해가려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다른 사람

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

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닭띠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운수: 될 수 있으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 한 푼 두 푼 모

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 과거의 일을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

이 없습니다.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원숭이띠 | 마음처럼 쉽지 않고

● 운수: 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

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해줍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마음이

통하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잘 전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1일 길일. 18, 19일 주의.

개띠 | 이제야 빛을 발하게

● 운수: 처음부터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

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 금전: 피해를

막으려면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애

정: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돼지띠 |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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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조선

의 항일단체인 '흑색단'이 도처에서 활

동하던 1930년대 경성. 조선총독부 신임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

간다.

신임 총독은 흑색단이 총독부에 심어

놓은 비밀 요원 '유령'을 샅샅이 찾아내

처단할 것을 지시하고, 총독의 새 경호

대장 '카이토'(박해수 분)는 외딴 호텔로

용의자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아 색출작

업에 나선다.

명문가 군인 출신으로 출세 가도를 달

리다 한직으로 쫓겨난 통신과 감독관 '

쥰지'(설경구), 조선 최고 재력가의 딸로

통신과에서 암호문 기록을 담당하는 '차

경'(이하늬)은 용의자로 강한 의심을 받

는다.

여기에 호텔로 끌려온 당혹스러운 상

황에도 기죽지 않는 정무총감 비서 '유

리코'(박소담), 통신과의 천재 암호해독

관 '천계장'(서현우)도 카이토가 파놓은

함정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해야 하

는 처지에 내몰린다.

과연 누가 흑색단의 비밀 스파이 '유

령'인가.

영화 '유령'은 이같이 '유령'의 실체를

쫓는 첩보 심리극으로 시작한다. 용의자

들은 마치 치열한 심리게임을 벌이듯 의

심과 견제를 반복하며 극적 긴장감을 키

운다.

경호대장 카이토의 회유와 협박으로

한데 모인 용의자들은 권총의 위협 앞에

신분이 노출될 위기를 맞고 긴장이 절정

에 달하는 순간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영화를 지배했던 치밀한 심리극은 강렬

한 액션 장르로 빠르게 전환한다.

쥰지와 차경 등 남녀 캐릭터 사이에

벌어지는 격투 장면은 호쾌하다. 힘의

대결, 주먹의 세기로만 보면 남녀 사이

에서 벌어지는 격투 장면으로 볼 수 없

을 정도로 격렬하다.

설경구는 11일 언론시사회에서 격투

장면 촬영 때를 떠올리며 "이하늬 배우

때문에 힘에 부쳐서 많이 좀 버거웠던

거 같다"고 웃었다.

이하늬도 "'역도산'하고 같이 붙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다"며 호

응했다. 역도산은 과거 설경구가 동명의

영화에서 연기한 일본 최고 프로레슬러

다.

영화에서는 설경구부터 서현우까지

다섯 캐릭터의 연기가 선명하게 드러난

다.

갖가지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유령'

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이를 깨무는 카이

토 역의 박해수는 악인의 면모를 유감없

이 보여준다.

'기생충'(2019)에서 영악한 기정 역의

박소담이 극 중에서 보여주는 확장된 연

기 스펙트럼은 관객들을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하다.

영화 '유령'은 범죄액션물 '독전'(2018)

을 연출했던 이해영 감독의 5번째 작품

이다. 장르물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이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자신만의 스타

일을 선사한다. 영화 속 색감은 화려하

고 도드라진다. 음악은 웅장함을 더했다

.

이 감독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

터 하나하나가 빛이 나고, 배우들의 호

연이 이야기의 모든 구심점 역할과 개연

성이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으로 작업을 했다"고 돌아봤다.

18일 개봉. 132분. 15세 이상 관람가.

첩보극의 호쾌한 장르 변주…영화 '유령'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걸그

룹 블랙핑크가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코첼

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 헤드

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선정돼 무대에 오

른다.

코첼라는 10일(현지시간) 블랙핑크가 올

해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로 참가한다고 발

표했다.

블랙핑크는 2019년 코첼라에 K팝 걸그

룹 최초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고, 4년 만

에 다시 이 음악 축제에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나게 된다.

블랙핑크는 인기 라틴팝 래퍼 배드버니,

힙합 스타 프랭크 오션과 함께 헤드라이너

로서 코첼라 무대를 달굴 예정이다.

헤드라이너 역할은 해당 음악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기대를 모으는 팝스타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이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는 인기

아티스트 해리 스타일스와 빌리 아일리시

등이었다.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블랙핑크가 K팝

을 대표해 코첼라 무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핑크,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에 헤드라이너로 출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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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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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1/13

부동산법 및 상속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장님 
구합니다. (경험자 우대)
Tel. 781-76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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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글 검색어라 했다. 빈

도가 높은 순서인데, 기후변화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앞장을

섰다. 이어 초단기 강수 예측,

FIFA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이

태원 사고가 뒤를 잇는다. 월드컵

뉴스를 제하곤 웃을 수있고 행복

한 검색어는 찾기 어렵다. 

돌아간 천병상 시인의 시 구절

이다. 제목이 행복하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빽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천병상, 행복 중에서)

올 한해 행복했나요? 작년 말 한

국 어느 구청소식지 타이틀이란

다. 그런데 작년 2022년은 무슨 해

였더라. 임인壬寅년이고, 호랑이

해였다. 호랑이도 행복했을까? 행

복해 웃을 수 있었을 것인가. 

십이간지十二干支중 호랑이는

야생동물이다. 상상의 동물인 용

을 제외하곤 뱀 역시 야생이다. 그

외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있

는 동물들이다. 소와 말과 돼지가

그러하고, 토끼와 닭과 개와 양이

또한 가축이다. 원숭이야 인간과

친숙하다. 쥐는 가축은 아니다만,

주변에서 가까이 서식한다. 

올해는 계묘癸卯년 토끼해이다

.  이젠 정월이고, 영어로는 Jan-

uary이다. 이름 치고는 기막힌데,

야누스에서 온 말이라 했다. 두개

의 문問이라는 뜻이란다. 얼굴하

나는 과거를 성찰하고, 다른 얼굴

은 미래를 전망한다나. 그런데 야

누스식 이름과 뜻은 미련이 남아

자꾸 뒤돌아 보는 느낌이다.

한국에선 정월이 되면 시무식

이 있다.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을

알리는 거다.  더이상 과거와 연결

은 없는데, 이미 지난해에  청산되

었다는 말일게다.  12월 섣달 망년

회와 송년회가 예식의 일환이다.

털어 벌이겠다는 의지랄까? 

새해엔 어떤 검색어가 빈도 높

을 것인가. 부디 행복한 검색어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토끼

털마냥 부드럽고 온순한 검색어

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지나

가는 소가 웃을 일은 없었으면 하

는 바램이다.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하

시라.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

마태 13:16, 공동번역)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72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한담객설閑談客說: 2023년 검색어

사십년지기 어릴 적 친구가 같은 동네

에 살고 있다.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도 남을 만큼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각자 자기 일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훌쩍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나대로 글을 쓰고 여

행을 하며 사진을 담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삶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친

구는 친구대로 세탁 비지니스를 여럿 갖

고 있어 바쁘게 일하고 성실하고 보람되

게 사는 멋진 친구다. 이 타국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기도 하

다.

서로 바쁘니 때로는 2주가 지나도록 연

락을 서로 주고받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

나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서

로 보채거나 재촉하는 일이 없다. 무슨 바

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다 연락이

오면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또 반가워 화

들짝 화답한다. 삶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 좋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좋은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매처럼 정스런 친구다. 이렇

게 지내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꽤

많다. 나이 들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리라.

평생에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나이쯤에 가만히 생각하니 내 인생의 반

은 성공한 셈이다. 곁에 이렇게 좋은 친구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마주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 갖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보따리를

편안하게 펼쳐놓을 수 있으니 속이 뻥~

뚫린다. 서로의 이야기가 다 끝나면 보따

리를 쌓았던 보자기는 툭툭 털어서 깨끗

하게 정리해 착착 개켜놓는다. 서로에게

'인생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 힐링을 나

누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마냥 깔깔거리며 맛있

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는 말괄량이였다.

내가 미국에 먼저와 2년을 짝꿍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후 몇 년 후에 친구도 미

국으로 시집을 왔다. 그때를 생각하니 시

댁 가족들이 많아 버거울 때에 친구가 곁

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든든

했던 때였다. 친구 역시도 내가 곁에 있어

견딜 만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이겨낼

힘을 주었다. 30년이 다 지난 때를 생각하

니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다.

"네가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 하고 친구가 며칠 전 만났을 때 전해준

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겨울 친구를 생

각하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짐

작으로도 알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를 잘 아는 친구는

내가 아무 곳에서나 힘듦이나 버거움을

표현하지 않을 거란 것까지도 알기에 말

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에도 평정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는 세 아이가 있기도

했지만, 사십년지기 친구가 곁에서 든든

하게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삶을 보며 때로

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지만, 잘

견뎌주니 고마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

고 지내온 세월이다. 생각해 보면 삶은 돌

고돌아서 내가 기쁠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으며, 친구가 기쁠 때가 있고 힘들

었을 때가 있음이다. 이처럼 인생의 길흉

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새옹지마(塞翁之馬)란 옛말이 있

지 않던가.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며, 그것이 또한 내일의

나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똑같은 나이는 있

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는 것이다. 삶이 서

로 다른 만큼이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로 남아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햇살 고운

날에는 햇살이 좋아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와서 기다림을 배우니 감사

한 날이지 않은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지난 따스한 날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고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는 대로

감사한 날이지 않던가.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

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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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상의 피해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이 바로 한랭질환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절기(2021.12~2022.2) 한랭질환 응

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추정 사

망자 9명 등 모두 300명으로, 직전 절기

(2020.12~2021.2)보다 환자수는 31% 감소했고,

사망자는 27%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7.7%로 가장 많아, 한파에는 무엇

보다 체온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체온증은 한랭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

면서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심한 오한이 발생하

고 점차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며 심하면 사망

까지 이를 수 있다. 저체온증은 일반인은 물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게는 더 위험하다. 만성

질환자는 혈관수축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

고, 노인은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사율

이 떨어져 체온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한파 영향을 가장 많

이 받는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신체는 체열

발산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는데, 이로 인

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혈압이 1,520mmHg까지

상승해도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

혈압 환자는 혈관이 약해져 정상혈압보다 4~5

배 가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 심근경색도 한파로 인한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혈액 공

급을 받지 못한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된다. 갑

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

이 수축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면서

혈압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심장

혈관 내 죽상경화반 파열을 일으켜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온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체온증과 심뇌혈관 질환은 기온 변

화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

는 털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방한을 철저

히 해야 한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체온 유지능력과 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평소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18~20도)으로 유지하고, 내

복과 가벼운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

데 이 경우 혈액 점성이 높아져 심뇌혈관 질환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적절한 수분 섭취

가 필요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 규영과

장의 도움을 받아 한랭질환에 대해서 자세

히 알아보고자 한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경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경보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압 변화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체온 유지 능

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기온 변화로 혈압이 상승

해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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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ando FL / San Francisco CA / Greensboro NC / Mobile AL / Boston MA

Email. kay@turboairinc.com Tel. 305-397-0793 (Text only. 562-922-4141)

www.turboairinc.comTurbo Air Inc. Commercial Refrigerator Manufacturer

World Headquarters
Long Beach, California


